
지중해의 화사한 햇살, 고대부터 근·현대사까지 풍부한 문화. 역사 유적.
그리고 영화 ‘대부’의 아련한 향기.

우리나라 사람들의 이탈리아 여행 단골 코스는 로마나 피렌체를 기점으로
베네치아, 밀라노 등 대부분 이탈리아 중북부 지역에 쏠려 있다. 하지만 중북
부에 비해 유명세는 조금 덜하지만 남부 이탈리아 역시 여행자의 마음을 설
레게 하는 매력의 고장이다. 유럽 문명의 원형인 고대 그리스와 페니키아의

전설이 있고, 아라비아 문명과 바로크의 문명을 만날 수 있는 해양도시도 있
다. 제주도의 14배에 달하는 시칠리아 섬에는 아랍문화와 고대 그리스 문화
가 꽃을 피운 휴양지 타오르미나와 철학자 아르키메데스의 고향인 트라파니
가 있다.

이번에 스포츠동아가 디스커버리투어와 함께 준비한 이탈리아 여행이
바로 이곳, 남부 이탈리와와 시칠리아섬을 돌아보는 8박9일의 여정이다.

시간은멈추고삶의여운만흐른다

한가위 스페셜

버킷리스트급 투어 남이탈리아 럭셔리 도시기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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푸른 하늘과 맞닿은 하얀 꼭지점의 지붕들이 눈길을 끄는 알베로벨로의 여유로운 한낮 풍경. 한 번에 너무 많이 보려고 욕심내지 않고 천천히 걷거나 자전거를 빌려 거닐다 보면 지중해의 풍광이 시나브로 마
음 속으로 스며들어 온다. 사진제공｜디스커버리 투어


